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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1·10 한미FTA 개정 공청회의 경과보고와

세션 I 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공청회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청회의 정의는 이렇다.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

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

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그럼에도 오늘 11 10 한미 FTA 개정 공청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정책국

장의 “한미 FTA 개정 추진 경과” 에 이어, 공청회를 ‘세션 I’과 ‘세션 II’로 구분하

고, ‘세션 I’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영귀 지역무역협정팀장의 ‘한미 FTA 개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배치하였다. 이러한 개회식과 세션 I에 30분의 시간을 배정

하였다. 반면 이후 ‘세션 II’에 8명의 ‘토론 패널’ 참가자에게 5분의 토론 시간을 배

정하였다. 

이러한 진행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실질적이고 적법한 공청회라고 할 수 없다. 행정

절차법의 공청회는 행정부의 연구 용역을 발표하는 곳이 아니며, 학술 세미나가 아

니다. ‘세션 I’을 두어 15분이라는 시간을 배정하여 자신의 연구 용역 성과를 발표

하게 하는 것은 ‘공개적인 토론’이라 할 수 없다. ‘세션 I’의 발표자도 한 사람의 토

론자이지 그 이상의 우월적 지위를 누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세션 I의 발표 내용을 세션 II의 토론자 그 누구에게도 미리 

제공하지 않았다. 즉 오늘의 공청회에서 세션 I을 배치해야 할 아무런 이유나 근거

도 없다. 그럼에도 공청회에서 세션 I과 세션 II를 구분하여 마치 세션 II의 토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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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세션 I이 필요한 것처럼 배치했다. 

그러므로 오늘의 토론회가 행정 절차법에서 보장하는 실질적인 공청회가 되도록 경

과보고와 세션 I을 폐지해야 한다. 그래서 그에 배정된 30분을 토론자들 8명에게 

각 3분을 추가로 배분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올 3월 박근혜 정부의 통상 공무원들이 국민에게 약속한 한미 

FTA 발효 5년 평가 보고서를 신속하게 공개하고, 객관적 평가에 기초한 정식 한미 

FTA 공청회를 추가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한미 FTA 개정은 앞으로 차분하게, 우리의 필요에 의해, 그리고 시민의 삶과 고용 

개선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진행해야 한다. 제2, 제3의 한미

FTA 개정 공청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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